
나만의 무화과 나무

성경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.  무화과나무는 매우 평범한 나무여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

비유와 예화로 많이 사용하셨다.  무화과나무는 여름 동안 충분히 익은 후 초가을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다.  

그런데 이 나무가 이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한 번 맛을 본 수년 전부터는 길을 가다가도 무화과나무가 

있으면 부러운 마음으로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다.  하지만 나의 집 뒤뜰에는 한 번도 심지 못했다.  오로지 

성도들이 집에 익은 무화과를 갖다가 주면 먹곤 했다.  

그런데 LA로 다시 이사한 후 집 근처에 크고 푸른 무화과나무를 발견했다.  고마운 것은 그 나무가 주인집 

담장 안으로 있지 않고, 담장 너머 길가에 서있는 것이었다. 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.  새벽예배를 마치고 

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언제 무화과가 열릴 것인가? 기다리고 있었다.  하지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

되었는데도 먹을 만하지 않았다.  한동안 그 이유를 몰랐는데, 내가 새벽예배를 다녀오는 동안 그 집 주인이 

사다리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 익은 것부터 매일 열매를 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 아침에 그 앞으로 

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며 지나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 집 주인의 무화과 관리는 대단했다. 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

사람들이 맛을 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.  한 편으로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나무는 자기 

땅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.

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다. 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살 수가 

없는 사람이다. 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. 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

나누어 주셨다. 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만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여기고, 내 마음대로 

사용할 때가 많다.  그러한 나에게 “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

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”(레위기 19장 10절)고 말씀하신다.  

주신 것들을 나누라는 말씀이다.  그 안에는 나의 시간과 건강, 주신 재주와 경험,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, 물질, 

등... 나의 모든 것이다.  그것을 “버려두라”는 말씀이 나에게는 “버리라”는 말이 아니라 너그럽게 살아서 다른 

사람들과 나누라는 말씀으로 들려온다.  그 이유는 나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잘 나누지 못하기 

때문이다.  

수년 전 내가 살던 집 앞에 배나무의 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익은 것부터 

땄던 것을 생각하며 그 무화과나무 주인만 나무랄 수 없었다.  결국 나도 잘 익은 배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.  

그 다음 해부터는 충분히 익도록 놓아두니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없었지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다.  

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?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

소식이다.  과연 나는 잘 나누고 있는가? 아니면 그저 잘 간직하고 있는가? 만일 내가 잘 간직하고만 살아간다면 

주위 사람들이 따먹는 것이 싫어 어두운 새벽 일찍 사다리를 놓고 익은 것부터 따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? 

생각된다. 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많은 축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라고 말씀하신다.  


